
보도시점 ‘26.6.26(금) 배포 즉시 배포 ‘26.6.26(금) 

 지식재산처는 K-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

및「가짜 K-브랜드 신고센터」개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.

[보도내용]

’26.6.26.(금) 이데일리 「매장도 통째로 베낀다…올영 이어 무신사 짝퉁 등
장」보도는, K-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개별 제품뿐 아니라 
무신사·올리브영 등 국내 플랫폼의 상표·매장 콘셉트까지 모방하는 사례가 
발생하고 있어 K-브랜드 신뢰도 훼손 우려가 지속되므로, 해외 모니터링과
지식재산 분쟁대응을 강화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함

[지식재산처 입장] 

동 보도와 관련, 무신사, 올리브영의 해외 상표·매장 콘셉트 도용 우려 사례에
대해서는 이미 해외지식재산센터(베트남,중국)를 통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,
조사결과 정보를 피해기업에 선제적으로 제공해 해당기업이 이를 토대로 
경고장 발송 등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.

지식재산처는 앞으로 해외에서 K-브랜드 침해 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
올해 7월 「가짜 K-브랜드 신고센터」를 신설할 예정이며, 접수된 피해사례는
우리 기업에게 신속하게 안내하는 한편, 현지 조사, 침해 가능성 검토 등
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

특히 분쟁이 발생한 기업에게는 행정단속과 민·형사 소송 등의 맞춤형 분쟁
대응 전략 지원을 확대*하는 한편, 해외지식재산센터(8개국 10개소)**를 통해 현지 
로펌과 연계한 법률자문, 경고장 대응과 같은 초기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.
* 지원규모: (’25) 144건 → (’26 목표) 195건 → (’27 목표) 250건
** 해외지식재산센터: 미국(LA,워싱턴),중국(베이징,광저우),일본,유럽,베트남,태국,인도,멕시코

또한, 올해 8월 이후에는 해외에서 ‘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K-브랜드 
정품’을 손쉽게 확인하여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K-브랜드 정부인증제도*를
도입하여 국가 차원에서 K-브랜드 전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
다하겠습니다.
* 정부가 해외 70개국에 출원·등록한 국가인증상표를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고, 국가
인증상표 침해 시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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